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수사 “탄력”
서울남부지검, 6월7일 박찬구 회장 재소환 예정 … 피의사실 함구

금호석유화학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6월4일 박찬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2시50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박찬구 회장은 6월3일 조사내용을 묻는 기자들에게 “그냥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박찬구 회장은 재소환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며 금호아시아나와 관련해서는 “진술한 것이 없다”고 말

했다.

박찬구 회장은 검찰 출석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5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랜 조사로 피로가 누적돼 조사를 빨리 마쳐달라는 피의자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

했다.

검찰은 6월7일 오전 10시 박찬구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6월3일 박찬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

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 및 협력기업과 거래하면서 거래 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 6

월에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검찰 수사 직후 그룹 주요 계열사 팀장 5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이 쓴 메모를 직접

보여주며 결백을 강조하는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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